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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화약고인 예루살렘       17-12-16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서로 자기네 지역이라고 끊임 없이 주장해온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수많은 폭력사태와 무력 충돌이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임을 지지했지만 카터와 오바마 대통령은 약간 미온적으로 이스리엘 편을 들었습니다. 클린턴, 부시 부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ㅇ[ 이스라엘의 영토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대사관도 현재의 텔리비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사관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논란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끼었습니다. 12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약간 잠잠한 듯했던 유대인대 아람인들 사이에 분노의 불을 지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유권을 들러 싸고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격한 시위를 매일처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상인 벤자민 나타니아후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천명한 데 대하여 감사를 표했고 세계의 장상들이 다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천명해 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위시하여 대사관을 텔라비브로부터 ㅇ{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극도로 민감한 잇슈이라서  세계정세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사관을 이스라엘로 5년내로 옮기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니어후 수상은 예루살렘이 세계 2차대전 이후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토이었고 역사적으로는 3,000 년 동안 유대인의 영토였으며 이스라엘의 수도였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해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나타니아후 수상에 말로는 동조해왔지만 그들 증 아무도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주지하다시피 유대인과 회교도와의 앙숙관계는 양측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그녀는 자기의 몸종인 해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문제는 아기를 낳은 해갈과 아기 없는 사래 사이에 시기와 알력으로 인하여 두 여인 사이가 극도로 나빠진 것입니다. 사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덕분에 90세기 지나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결국 사래는 해갈을 광야로 축출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두 여인과 그들의 후손 사이가 앙숙관계로 번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도 말세의 발단도 이 두 족속 즉 유대인과 회교도 사이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점을 고려할 때 예루살렘 문제가 세계분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끝
